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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betes should maintain normal blood glucose through the self-management to show the progression 
of complications, and prevention of diabetes complications. So far, self-monitoring of blood glucose 
(SMBG) has been the most basic elements of self-management of diabetes. Through SMBG, it is possible 
for diabetes to monitor the variation of the amount and type they eat, exercise and stress. However, the 
patient is not easy to apply and interpret the result of the self-measured blood glucose control. It requires 
appropriate feedback from professional but feedback is not completed because of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This inhibitory factor was now enable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ractitioner 
and the patient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mobile app makes it easier to analyze and interpret SMBG data patterns. Now mobile diabetes 
apps based on smartphone apps are evolving as an essential tool, not as an aid to help improve the self-
management of people with diabetes. Diabetes educators should be interested in developing content for 
mobile diabetes apps and provide professional monitoring and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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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당뇨병 관리의 목표는 당뇨 합병증의 진행을 지연시키거

나 진행을 막고 삶의 질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혈당을 정상

화하는 것이다. 당뇨병 교육은 당뇨병 관리의 필수적인 요

소로, 모든 당뇨병 환자는 교육을 통해 당뇨병 관리에 필요

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행동변화를 하여야 한다. 당뇨

병 교육은 당뇨병 환자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1].

자가혈당측정(self-monitoring of blood glucose, SMBG)

은 당뇨병 환자의 자기관리 중 한 부분으로, 제1형 당뇨병이

나 인슐린 치료를 받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SMBG를 하도

록 권장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당뇨병 환자가 SMBG를 하

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인슐린 치료를 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임상적으로 이득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2,3]. 

한편 SMBG를 당뇨병 치료의 필수 요소로 활용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

에서도 SMBG가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키고 혈압, 콜레스

테롤 등의 대사 위험인자, 건강 행위들을 변화시키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4-6]. 결국 SMBG는 그 자체가 혈당을 개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 환자가 구조화되고 체계적으로 

SMBG를 사용해야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혈당을 개

선시킬 수 있는 것이다[7,8].

과거보다 소량의 혈액으로 빠르게 혈당측정이 가능하고 

널리 보급되면서, SMBG는 당뇨병 자기관리의 핵심적인 요

소로 인식되고 있다[9]. 한편 센서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의 보급으로 혈당측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되고 있다. 

이에 SMBG의 의미를 재조명해보고 SMBG가 당뇨병 관리

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가까운 미래의 혈당측정

지금까지 혈당측정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혈액을 채취하

여 측정하는 침습적인 방식으로, 아프고 불편하였다. 어쩌

면 손가락의 채혈을 이용한 혈당측정 모니터링은 곧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다.

혈액을 채취하지 않고 혈당 측정을 하는 무채혈 혈당측정

은 광학적인 방법, 전기 생리학적인 방법, 호기에서 측정하

거나 여러 방법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개발단계에 있고, 조

직에 센서를 삽입하여 혈액이 아니라 조직액에서 혈당을 측

정하는 방법은 반침습적인 방법, 즉 지속적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 방법이 있다[10].

최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하여 비침습적이거나 반침습적

인 혈당측정 제품들이 출시 예정이다.

Abbott (Diabetes Care, Alameda, CA, USA)의 

FreeStyle Libre Flash Glucose Monitoring, iQuickIt 

(Quick, Farmington, Connecticut, CT, USA)의 Saliva 

Analyzer, GlucoTrack (Integrity Applications, Ashkelon, 

Israel), Google (Mountainview, CA, USA)의 스마트 콘택

트렌즈와 Apple (Cupertino, CA, USA)의 iWatch는 혁신

적인 혈당측정 기술들 중 일부이다[11].

Abbott의 FreeStyle Libre Flash Glucose Monitoring은 

보다 발전된 센서와 센서 애플리케이터, 리더기로 구성되

어 있다. 피부 바로 밑에 작은 필라멘트를 삽입하는 센서는 

거의 통증이 없다. 이것은 연속 혈당 모니터링(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으로 혈당의 변동성과 혈당 패

턴을 파악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으로 일부 환자들에게 임

상에 기반을 두고 단기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혈당패턴 파악과 치료의 변화를 결정하는 데 

SMBG가 보편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IQuickIt의 Saliva Analyzer는 타액을 이용하는 무통의 

비침습성 혈당측정기로 타액을 모으기 위해 입안에 Draw 

Wick을 이용한다. GlucoTrack은 초음파, 전자기 및 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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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결합하여 귓불에서 혈당을 측정하며, 원하는 만큼 자

주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이다.

Google의 스마트 콘택트렌즈와 Apple의 iWatch와 같은 

제품은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Google의 스마트 콘

택트렌즈는 소형 센서와 안테나를 사용하여 눈물에서 지속

적으로 혈당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 정보를 개인의 휴대 기

기에 전달한다. 또한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LED 조

명이 장착된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 Apple의 iWatch는 웨

어러블 건강 기술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매우 기대

되는 제품이다. 제품의 1세대는 개인의 심장 박동수를 모니

터할 수 있는 특수 센서를 포함하도록 설정되었고, 최근 비

침습적 CGM 전문 의료 센서 전문가를 고용한 애플은 향후 

혈당측정기를 iWatch에 장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러한 장치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

이다.

이러한 장치가 제공하는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모니

터링 빈도는 늘어날 것이다. 그 결과 더 많은 정보가 효과적

이면서 안전하게 혈당관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물론 이

러한 모든 기술이 오늘날의 SMBG에 대한 대안이 되기 위

해서는 정확성, 신뢰성 및 비용 효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무통의 무채혈 혈당 모니터링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다.

2. 당뇨병 관리의 필수 요소가 되기 위한 SMBG

SMBG는 혈당의 패턴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실시간 혈당을 알려주고 식사 및 활동, 약물의 효과에 대해 

환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SMBG

는 혈당을 정확히 이해하고 혈당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취

할 수 있을 때에 유용하다. 국제 당뇨병 연맹(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은 SMBG를 하는 경우, 구조화된 방

법으로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구조화된 SMBG는 합

의에 따라 측정한 혈당값을 수집하고 해석하여 약물과 라이

프 스타일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한 접근법이다[12-14]. 

구조화된 SMBG는 혈당 패턴 관리를 통해 가능하다. 적

절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혈당 패턴관리는 HbA1c 수치

의 감소, 저혈당 발생의 감소 및 심한 저혈당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SMBG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

족하여야 한다.

1) 혈당측정 시간과 횟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구조화된 SMBG는 하루 동안의 혈당 패턴을 대표하는 혈

당 프로파일로부터 혈당 정보를 얻기 위해 처음부터 주기

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식전과 식후 혈당을 연속해서 또

는 쌍으로 교대하여 측정하면 하루 동안 혈당 관리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집중적인 혈당관리를 

위해 1일 7회, 1일 2회 SMBG를 할 수 있다. 1주일에 3일을 

한다면 주중 이틀과 주말 하루를 측정하는 것이 혈당패턴 

파악에 좋다. 물론 SMBG의 횟수는 환자의 혈당조절 정도

에 따라 다르다. 교육자는 환자에게 SMBG의 필요성과 함

께 측정 시간과 횟수를 제시하여야 하고 환자는 이에 동의

하여야 한다. 

2) SMBG 결과는 환자와 교육자 간에 혈당 패턴 분석 및 토론

이 용이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당뇨병 환자와 함께 당뇨병관리수첩을 주기적으로 검토

하고 논의한다. 식사요법과 신체 활동의 변화를 검토한다. 

SMBG 결과는 당뇨병수첩에 기록할 수도 있으나 무선장치

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이용하면 기간별, 시간대

별, 고혈당이나 저혈당 등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된 시각적

이고 이해하기 쉽게 분석된 혈당 패턴 자료를 볼 수 있다.

3) 환자와 교육자 모두 SMBG 결과를 기반으로 생활습관이나 

치료 결정을 내릴 지식, 기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뇨병 환자는 자가혈당 측정 결과를 해석하도록 교육을 

받고 혈당관리수첩에 목표혈당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알

아야 한다. 최근에는 모바일 당뇨병 앱을 이용해 쉽게 기록

하고 분석할 수 있다. 구조화된 SMBG를 하는 경우 당화혈

색소와 저혈당증에 따라 당뇨병 약물을 조정하는 대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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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혈당이나 식후 혈당, 식후 혈당과 식후 혈당 간의 차이 

및 저혈당 증상 등을 기준으로 당뇨병 약물을 조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환자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

러므로 자가혈당 모니터링 교육 시에는 무엇보다 동기부여

가 중요하다. 성공적으로 혈당 패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환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혈당패턴 관리를 기

반으로 개발된 모바일 당뇨병 앱은 당뇨병 환자의 자기관리

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3. 스마트폰과 당뇨병 관리

스마트폰의 발전과 만성질환의 증가가 의료 건강 모바일 

앱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의료건강 모바일 앱 중 

당뇨병 앱이 선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15]. 

의료 건강 관련 모바일 앱 사용자들은 연령대가 높고, 소

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천식 등의 만성질환 관리 등 실용적인 소비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모바일 앱 제공자들은 의료 건강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차별화 우위를 가진 모바일 앱 제공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의료 건강 모바일 앱 초기에는 식단이나 운동 등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모

니터링하며, 섭취하는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까지 알려

주기도 하는 등 개인건강관리 기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의료 건강 모바일 앱의 유형은 정보 제공형, 신체 측정형, 

유지 관리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향후 개발되는 당뇨병 

앱은 이 세 기능을 골고루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당뇨병 앱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동기가 부여되도

록 하여 자신의 상태를 더욱 관리하도록 하고 이로써 의료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

으로 예상된다. 혈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코칭을 실

시하여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HbAIc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헬스케어는 당뇨병 환자의 자기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진화한 것이다. 

2005 년 1월에서 2016년 6월 사이에 3개의 온라인 데이

터베이스(PubMed, Cochrane Library 및 EMBASE)를 검

색하여 13개의 randomized controlled trials를 분석한 연

구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앱 기반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에 효과가 있었고 혈압, 혈청 지질, 체중에 대한 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헬스케어 앱이 당뇨병 관리와 

자기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으

나, 스마트폰 앱은 당뇨병 환자의 자기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당뇨병 앱은 당뇨병 

환자의 자기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수단

이 아니라 필수적인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결론

구조화된 SMBG는 당뇨병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최

근 혁신적인 기술의 발달로 비침습적이고 반침습적인 혈당

측정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혈당측정기는 웨어러블 의료기

기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혈당측정기가 과거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되

고,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당뇨병 환자는 효과적이

면서 안전하게 혈당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앱을 

통해 SMBG 데이터의 패턴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한 모바

일 당뇨병 앱은 당뇨병 환자의 자기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

움을 주는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필수적인 도구로 진화

하고 있다.

모바일 당뇨병 앱은 당뇨병 환자들의 행동 변화와 의료기

관과의 의사소통, 모든 당뇨병과 관련 있는 매개 변수를 추

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성공적인 모바일 당뇨병 앱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컨텐

츠를 가지고 혈당측정과 혈당패턴 분석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 코칭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하겠고, 지속적인 자기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당뇨병 환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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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뇨병 교육자는 모바일 당뇨병 앱의 컨텐츠 개

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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